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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The Daughters of Catulle Mendes, 
Huguette, Claudine, and Helyonne  

(카튈 멘데스의 딸들, 

위게트, 클로딘, 그리고 엘리온느 c. 1888)

오귀스트 르노와르 (Auguste Renoir 1841-1919)

(캔버스에 유채. 161.9 cm x 129.9 cm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)

수년 전에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방문했다. 그 

거대한 미술관 속에 전시되어 있는 방대한 미술품들을 

다 보려면 하루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

달았다. 평소에 꼭 보고 싶었던 그림들이라도 확실히 

보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유럽 미술관 쪽으로 갔다. 인

쇄매체를 통해서만 접했던 그림들을 실제로 보고 정말 

감격했다. 그림이란 원화를 보고 그 아우라를 느낄 때 

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을 받기 때문이다.

그러나, 하도 많은 작품들을 보려니 명화의 오리지널

을 보면서 느꼈던 감동이 점차 사그라져 갔다. 전시관 

벽마다 차고 넘치는 수많은 명화들이 나중에는 부담감

마저 주었다. 처음에는‘아, 이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이구

나!’감탄하며 보았지만 나중에는 반 고흐의 자화상도, 

고갱의 타히티 그림들도, 모네의 연꽃 그림들도 다 비슷

하게 느껴졌고 다리가 심하게 아파 어디에 좀 앉아야 되

겠다는 생각만 들었다.

 

그때였다. 눈앞에 환하게 빛나는 그림이 하나 나타났

다. 벽 전면에 높이 걸려 있는 커다란 그림. 바로 오귀스

트 르노와르의 그림이었다. 따뜻하고 화려한 색채가 넘

실거리는 가운데 사랑스런 소녀들이 피아노 앞에 모여 

이쪽을 바라보는 그림. 걱정도, 슬픔도 다 잊고 포근하

고 즐거운 삶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그림. 인쇄판을 수

없이 보았지만 실제의 그림은 기가 막히도록 아름다웠

다. 입에서 찬탄의 한숨이 절로 흘러 나왔다. 마음을 사

로잡고, 마음에 위로를 주고,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는 

그림. 망설임 없이 르노와르의 그림이 그 미술관의 압권

이라고 결정했다. 

르노와르는 보기 거북하거나 비극적인 그림을 그린 

적이 없는 화가이다. 그의 삶이 그렇게 즐거웠냐 하면 

그것은 또 아니다. 평생 가난에 시달렸고, 사생활도 불

안했으며, 말년에는 병고로 고통받았다. 그러나 그는 그

림은 즐겁고 기쁘고 예뻐야 한다고 믿었다. 삶의 고난 

속에서 인간에게 삶의 환희를 일깨워주는 선물이어야 

한다고 믿었다. 

  

그날, 르노와르의 그림 앞에 앉아 피곤을 다 잊었다. 

얼굴에 미소를 띠고 그 사랑스런 그림을 한없이 바라보

며 시간도 공간도 다 잊어버렸다.‘인생이란 살 만한 것

이야. 이렇게 좋은 그림이 있지 않은가.’라 생각하며 다

리를 쭉 뻗어 보았다.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준다

면 그것이 좋은 그림 아닐까? 르노와르의 그림이 미술

사적 가치를 떠나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바

로 그것이다. 

 《김동백》  


